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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랑대인근지역역사

육사 인근 지역은 역사적인 호국(護國)의 현장

근세이전 : 국가 방위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각 시대별 역사

한국전쟁 기간 중 육사 동문들의 피로 지켜낸 지역

육사가 위치한 수도(서울)의 동북방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격전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또한 광복이후

1946년 1월 14일 태릉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인 남조선국방경비대 및

제 1연대가 창설되었고, 1946년 5월 1일 같은 장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설립되어 이 지역은 역사적인 호국의 현장이 되었다.

한국 전쟁 기간에는 생도 1∙2기 489명이 사관생도 신분으로 참전하여 내

촌리, 태릉, 판교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임무를 수행하다 245명(50.1%)이

전사하기도 하였으며, 병력 및 장비의 절대적인 열세로 인해 부득이하게 후퇴

시 13명의 생도가 불암산을 근거지로 하여 최후까지 유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임전무퇴’의 화랑의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학 교 인근 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으로 군영(軍

營)에 적합하며, 조선 중기의 최고의 천문지리가인 남사고(南師古)(1509

�1571)가 태릉 지역에‘릉(陵)’이 들어서면 천하가 평안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설

화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호국안민(護國安民)’의 기원을 담은 명당이다.

‘호국안민(護國安民)’의 기원을 담은 명당

● 서울 동북쪽의 배산임수(야)(背山�水(野)) 지형

▶ 육사 인근(노원) 지역은 공릉동�상계동에 이르는 서울의 동

북쪽 일대

▶ 삼각산을 뒤로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원야지대를 앞에 둔 배

산임수(야)(背山�水(野)) 지형

▶ 외침 방어와 농업 기반의 생산 활동에 효과적인 지형

● 점령을 위한 경쟁의 역사

▶ 삼국시대

�삼국시대 최초 백제의 영토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의해 고구려 영토로 변경(475년)

* 군현제를 실시하여 현재의 도봉구, 양주군 일대에 매성군(일명

昌化) 설치

�백제∙신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한강 이북으로 축출(551년)

* 다시 백제의 영토로 환원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이 지역을 점령

(552년)

※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고구려는 남하

를, 신라와 백제는 북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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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고려 태조는 이 지역을 견주(見州)라고 칭하였고 이후 현종 9년

(1081)에는 견주를 현재의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양주에 편입

�몽고와의 6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를 때에도 주요 격전지

�충렬왕 때는 수도인 개경과 가까워 왕의 사냥터로 사용

�대일∙대송 무역 경로로 중요한 위치

▶ 조선시대

�조선 태조 3년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 후 이 지역은 수

도 동북방의 중요한 방어 요충지로서의 역할

※ 조선시대 이후 현재까지 서울 동북방 방어의 요충지 역할

일제시대�한국전쟁 시기 : 군사교육시설의 중심지

● 1912년 5월 23일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경기도편

▶ 육사 인근 지역인 노원면 및 해등촌면을 경기도 양주군에 편입

● 1914년 4월 1일 : 노해면으로 통합 및 개칭

▶ 기존의 노원면 및 해등촌면을 노해면으로 통합 및 개칭

▶ 청동리, 동봉리, 쌍문리, 월계리, 동덕리, 하계리, 중계리, 상계리

관할

● 1938년 1월 15일 � 1945년 : 일본군 훈련소로 사용(태릉) 

▶ 2차 세계대전 후반기에 일본군 육군 지원병 훈련소로 사용

* 태릉지역의 군사적인 중요성 인식

▶ 2002년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일본군 야포 10여 문 발굴

● 1946년�1948년 : 남조선국방경비대 및 육군사관학교 설립(태릉)

▶ 1946년 1월 14일 :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태릉)

▶ 1946년 5월 1일 :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설립(태릉)

* 육군사관학교 개교 기념일(5. 1)의 역사적 배경

▶ 1948년 9월 5일 : ‘육군사관학교’로 개칭

● 1950년 한국전쟁 : 육사 생도 참전(생도 1∙2기)

▶ 한국전쟁 초기에 육군사관학교 생도 1∙2기가 사관생도 신분

으로 참전

▶ 이후 육군사관학교 휴교 및 진해에서 재개교(195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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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대 : 호국간성의 요람

태릉 ∙ 강릉
● 1954년 6월 14일 : 육군사관학교 태릉으로 복귀

- 한국전쟁 휴전협정 후 육본작전지시 제 582호에 의해 육군사관

학교는 진해에서 태릉으로 복귀

● 1957년 3월 16일 : 육사의 별칭을‘화랑대’로 정함

- 학교장 백남권(白南權) 소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육

사의 별칭을‘화랑대’로 정함

* 신라 화랑의 기개와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계기

● 1963년 1월 1일 : 법률 제 1172호

- 육사 지역을 포함한 노해면의 일부가 경기도 양주군에서

서울 성북구로 편입

● 1973년 7월 1일 : 대통령령 6548호

-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신설되면서 노원지역은 도봉구로 편입

● 1988년 1월 1일 : 대통령령 12376호

- 도봉구에서노원구를증설, 현학교지역(공릉동)은노원구에귀속

●‘공릉동’의 유래(1963년)

● 사적 제 201호(위치 : 공릉동 산 223번지 19호) 

● 태릉(泰陵)

▶ 개관

�육사 인근 지역이 경기도 양주군에서 서울시 성북구로 편입될 당

시 서쪽에는 공덕리, 동쪽에는 태릉이 위치

�최초 태릉동으로 동명을 정하였다가 공덕리 주민들의 큰 반대로

인하여 자연 부락인 공덕리의‘孔’자와 태릉의‘陵’자를 따서‘공

릉동’으로 확정

태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1501�1565)의 능이

다. 문정왕후는 파산 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중종 12년(1517)에

왕비가 되었다. 왕후는 명종이 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 나

이로 왕위에 오르자 왕을 대신하여 8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왕후

가 나라를 다스린 기간 동안 윤원형 등 왕후와 친척이 되는 신하

들이 권력을 잡고 나랏일을 좌지우지 하였다. 

한편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했던 왕후는 승려 보우를 신임하

여 승려가 되는 시험인 승과를 설치하는 등 불교 진흥에 관심을

쏟았다. 그 후 명종 20년(1565)에 65세의 나이로 창덕궁 소덕당

에서 돌아가셨다.

주요 문화 유적

홍살문 정자각 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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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특징

무덤은 십이지신과 구름무늬가 새겨진 12면으로 된 병풍석(屛風

石)이 둘러져 있다. 무덤 앞에는 상석,   망주석 등이「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 따라 제작되었다. 무덤 아래에는 한국 전쟁 시 훼

손되었다가 1995년 다시 지은 정자각(丁字閣이) 있다. 사람 모양

의 석인(石人)은 4등신으로 입체감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당시 석

인(石人)의 특징을 보여준다. 

▶ 주요특징

▶ 개관

강릉은 조선 제13대 명종과 왕비 인순왕후 심씨(1532�1575)의

능이다. 명종은 중종의 둘째 아들이자 인종의 이복동생으로

1545년 인종의 유언에 따라 12세의 어린 나이로 경복궁 근정전

에서 왕위에 올랐다. 명종 즉위 후 처음 8년간은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가 나이 어린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려 정치의 실

권은 윤원형 등 문정왕후와 친척이 되는 신하들이 장악하였다.

그 후 명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면서 외척을 견제하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등 바른 정치를 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

하고 재위 22년(1567) 34세로 경복궁 양심당에서 돌아가셨다.

인순왕후는 청릉부원군 심강의 딸로서 명종 원년 15세에 왕비

가 되었고 순화세자를 낳았다. 1567년 선조가 왕위에 오르자

잠시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며 선조 8년(1575) 창경궁

동명전에서 44세로 돌아가셨다.

● 강릉(康陵)

정자각 봉분 난간석 및 병풍석

강릉은 왕과 왕비가 봉분을 달리하는 쌍릉이다. 왕과 왕비의 무덤

모두 병풍석(屛風石)을 두르고 난간석(�干石)으로 연결되어 있다.

12면의 병풍석은 만석(滿石) 중간에 문자로 십이지를 새겨놓고 그

아래 면석(面石)에는 십이지신상을 우석(隅石)에는 구름 무늬를 조

각했다. 봉분 뒤편에는 석양(石羊)과 석호(石虎)가 2쌍이 있고 봉분

앞에는 각각 상석(床石)이 하나씩 있고, 그 앞에 팔각의 장명등(長

明燈)이 있다.

문인석(文人石)과 무인석(武人石)은 태릉의 것과 매우 흡사한데

무인석은 좌우측이 서로 다른 모습이다. 릉원(�原) 아래에는 봉분

의 중앙과 일직선상으로 정자각(丁字閣)이 있고 그 왼쪽에는 비각

(碑閣)이 있다. 정자각에서 홍살문까지 참도(參道)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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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군부 청헌당(三軍府 淸憲堂)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6호(위치 :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 조선 말기 삼군부 청사의 일부분

▶ 삼군부

�조선 초기의 군령과 군무를 통할하던 관청인‘의흥 삼군부’를

약칭

* 종래의 십위군(十衛軍)을 좌∙중∙우군으로 통합∙개편하여

지휘권 및 감독권 강화

�조선 말기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 명칭의 변화

�흥선대원군 집권 후 고종 2년(1865년)에 훈련도감의 신영, 남

영, 마병소를 통합하여 다시 삼군이라 칭하고 현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위치에 삼군부 설치

�이후 고종 2년(1865년) 5월에 삼군부 청사를 중수하여 고종 5

년(1868년) 6월에 완공

▶ 삼군부 청사

�세 개의 건물로 구성

- 청헌당(淸憲堂) - 총무당(總武堂) - 덕의당(德義堂)

�주당(主堂)인 총무당과 익사(翼舍)인 청헌당 및 덕의당, 각각의

건물은 복도각(複道閣)으로 연결

▶ 주요연혁

�고종 5년(1868년) : 삼군부 청사 건립

(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자리)

�고종17년(1880년) : 삼군부폐지및통리기무아문에게업무이관

�고종 31년(1894년) : 갑오경장이후 시위대 청사로 변경

�순종 4년(1910년)�순종 승하(1926년) : 조선 보병대 사령부

�1930년 : ‘덕의당’은 종로 단성사 근처 이전 후 멸실

‘총무당’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한성대 옆)으로 이전

�1967년 : ‘청헌당’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로 이전

※ 성북구 삼선동(한성대 옆)에 위치한 총무당(서울시 유형문화

재 제 37호)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북구 및 서울시 차원

에서 육군사관학교로 이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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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헌당의 주요 특징

▶ 청헌당은 삼군부 청사의 주 건물(총무당)의 좌측에 위치한 건물

▶ 조선 말기 전형적인 서울 관아건물 양식

▶ 기둥 위에 초익공(初翼工)을 짜고 그 위에 팔작(八作)지붕을 얹음

�초익공

▶ 정면 5칸, 측면 3칸

(외부 크기 : 15.63×7.65m, 내부 크기 : 15.25×7.27m)

▶ 건물 내부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바닥 전체가 마루로 제작

▶‘청헌당(淸憲堂)’현판 : 무관인 지행삼군부사(知行三軍府

使)(종1풍) 신헌(申櫶)의 글

�팔작지붕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끼우는 부재인‘공포(工

包)’를 새 날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익공(翼工)’이라고 하며, 날개의 수에

따라 초익공(단익공), 이익공, 삼익공으

로 구분

옆 모습이 팔(八)자 형태의 지붕으로

사다리꼴 형태의‘우진각지붕’위에

삼각형 모양의‘맞배지붕’을 올려놓

은 형태.

부속 건물보다 권위를 상징하는 중

심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양식

주요 관광지

불암산

● 개관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중계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

내면의 경계

▶ 높이 : 507m

▶ 전체면적 : 약 5.36㎢

-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 명칭의 유래

▶ 전체적인 산의 모습이‘송낙’을 쓴 부처의 모습과 같다고 하

여‘불암산(佛巖山’)이라 칭함

-  송낙 : 소나무에 기생하는 지의류인‘송라’를 재료로 하여

삿갓 모양으로 엮어서 만든 승려가 쓰는 모자

▶ 일명‘천보산(天寶山’) 또는‘필암산(筆巖山)’이라고도 함

송라 송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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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한 석산(石山)으로 곳곳에 있는 바위

절벽은 암벽타기 연습장으로 이용

▶ 10여 개의 등산로와 약수터가 있으며 불암폭포는 겨울철에

빙벽타기 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명소

▶ 산세는 단조로우나 거대한 암벽과 아름다운 수림이 특징

▶ 불암산 제 2봉(420m)에는 불암산 산성이 위치(약 300보 규모)

- 대동여지도에는‘산성지’라고 표시되어 있음

▶ 주요 사찰로는 불암사, 천보사, 정암사 등이 있음

▶ 한국전쟁 초기 육사 생도로 구성된‘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은거지

● 개관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7번지

▶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봉선사)의 말사

▶ 현덕왕 16년(824)에 지증대사가 창건

● 주요 특징

▶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 보유

▶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석씨원류

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 : 보물 제 591호, 현재

동국대학교 보관)’을 보유

- 인조 9년(1961)에 정두경(鄭斗卿)이 명나라에서 얻어온 책

을 바탕으로 1973년에 승려 지십(智什)이 불암사에서 다시

간행

▶ 부속 암자인 석천암, 학도암이 위치
▶ 조선 세조 때 한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원찰(願刹)’을 정할

때 포함
�원찰(願刹) : 죽은 사람이나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건립한

사찰
�동 : 불암사(佛巖寺),    서 : 진관사(津寬寺), 

남 : 삼막사(三幕寺),    북 : 승가사(僧伽寺)  

● 불암산 및 불암사 전경

불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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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및 설화

풍수지리

● 학교 주변 지역은‘왕가의 묘지(蔭�)’로 선택된 길한 지역

▶ 전체적으로‘한북정맥(漢北正脈)’의‘支脈(�)’은 수락산,

불암산, 검암산, 용마산 방향으로 진행13)

▶ 좌측에는‘왕숙천’이 우측에는‘중랑천’이 호위하여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수세(水勢)

▶ 육사 인근에는 불암산과 검암산을 각각 주산(主山)으로 하는

태릉과 동구릉이 위치

�태릉 : 조선 11대 중종(中宗)의 계비(繼妃) 문정황후의 릉

�동구릉 : 태조 이성계의 묘(건원릉(建元陵))를 포함한 9개

의 릉이 있는 지역, 서울 근교의‘릉’중 최대 규모(약 2.0㎢)

●학교 지역은‘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의 명당

▶‘세산(勢山)’인 불암산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군영(軍營)에

적합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1대간(백두대간), 1

정간(장백정간), 13정맥으로 구성

�한북정맥은 백두대간에서 시작하여 백암

산, 백운산, 북한산 방향으로 진행

�육사 인근의 불암산과 검암산 일대의 지

맥(支脈)은 한북정맥과 백두대간을 따라

백두산에 이르는 길지

풍수학자들은 산의 기운이 강하여 거친 바위들로 이루어진 산을

‘세산(勢山)’이라고 하고 산의 기운이 온화하여 흙으로 이루어진

산을‘육산(肉山)’이라고 표현함

화강암질의 바위로 형성된 불암산은 기운이 매우 강한 세산(勢

山)에 해당하며 태릉을 포함한 육사가 위치한 불암산 아래의 혈장

(穴場)에는 일반적인 주거 시설보다는 기운이 강한 군영(軍營)이나

릉(陵)이 들어서기 적합함

풍수에서‘물(水’)은 재물을 뜻하며 혈장(穴場) 앞으로 흐르는 물

의 양과 방향으로 부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음

‘암공수(暗珙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을 감싸주는 물줄기

를 의미하는데 육사 지역의 암공수에 해당하는 한강은 아주 큰 물

줄기인 대강수(大江水)에 해당하므로 풍수학에서 매우 좋은 길격

(吉格)으로 판단

▶ 묵동천을‘임수(�水)’로 하고 한강을‘암공수(暗珙水)’로
하여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수세(水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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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主山)을 불암산으로 하고 안산(案山)을 92고지로 하여,

강한 기운을 가진 용감한 호랑이가 먹이를 향해 뛰어 나오는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의 형국(形局)

▶ 혈장(穴場)을 보호하는 좌청룡과 우백호가 끊어져 외침이 잦
은 산세(山勢)

☞ 태릉지역에 육사가 위치하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적합

풍수지리의 이론 중의 하나인‘형국론(形局論)’은 지형을 동물, 식

물, 인체 등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중‘맹호출림

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혈장(穴場)의 후방에는 기운이 강한 주

산(主山)이 위치하여야 하고 주산(主山)의 바로 맞은편에는 호랑이

의 먹이가 될 만한 나즈막한 안산(案山)이 반드시 위치하여야 함

육사 지역에서는 기운이 강한 불암산(主山)이 호랑이에 해당하고

92고지(案山)가 먹이에 해당

갈매동 인근 133고지 및 검암산이 좌청룡, 봉화산이 우백호에 해

당하나 이들이 불암산(主山)과 이어지지 않아 태릉을 포함한 육사

지역의 혈장(穴場)에 대한 보호가 제한됨

따라서 이 지역에는 기운이 강한 군영(軍營)이나 공공기관이 위

치하여 혈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설화

●‘태릉(태릉)’은 남사고가 예언한‘릉(陵)’

▶ 남사고(南師古)(1509�1571)

�조선 중기 최고의 천문지리가, 호는 격암(格菴)

�역학(易學), 풍수, 관상 등에 능하였으며, ‘정감록’의 핵심개념

인 십승지설(十勝地說)의 이론적 배경 제공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격암유록(格菴遺錄)’등의 다수의

예언서 집필

▶태릉과 관련된 남사고의 예언

�척신들의 정쟁으로 백성의 고통이 극도에 달하던 명종 19년

(1564년)에 훗날 태릉이 위치할 곳을 가리키며‘내년에는 기필코

이곳에 릉(陵)이 들어서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

→ 이듬해(1565년)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가 현재의 태릉에 묻

히게 되어 사실로 됨

▶기타 남사고의 대표적인 예언

�조정에 당파로 인한 정쟁이 심할 것이므로 조심하라.

→ 선조 8년(1575년)부터 동인과 서인의 분당 발생

�왜적이 난을 일으키는데 용(辰)의 해에 일어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나 뱀(巳)의 해에 일어나면 나라는 영영망할 것이다.

→ 용의 해인 임진년(壬辰年)(1592년(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남

☞ 학교 인근의 태릉은 남사고의 예언에 기반을 둔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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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한국전쟁참전사

개 요

● 참전배경

당시 육사 상황

▶ 지휘부

●교장 : 이준식 준장

●부교장 : 이한림 대령, 생도대장 : 김응수 대령

▶ 생도 1기(262명) : 졸업준비

●2년제 생도 1기로 입교(1949. 7. 5) 후 1년제로 전환

●졸업행군을 앞두고 6월 24일(토) 전원 외박 실시

* 졸업행군 : 3박 4일, 수원 왕복

▶ 생도 2기(333명) : 기초군사훈련 중�

●4년제 생도 2기로 입교(1950. 6. 1) 후 기초군사훈련 참가

●제식훈련, 총검술, 소총사격 완료, 영내 대기 중 첫 면회(6. 25)

전쟁발발과 출동 명령

▶ 1950년 6월 25일 04시 북한군 전면 공세 개시

▶ 09시 개성 함락, 11시 포천 함락

* 개성 함락 후 육사 교도대대(300여명), 보병학교 교도대대 문산 지역 증원

▶12시 경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육사생도 출동 명령 하달

* 육본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이 육사생도 출동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했으나, 채병덕 총장의 결심으로 강행

생도대대 편성과 출동

▶ 4개 중대의 생도 대대로 전투편성

* 대대장 중령 조암, 부대대장 소령 손관도

▶ 17시 경 출동, 19시 내촌리 도착 후 372고지에 진지구축

* 내촌리 372고지 : 광릉 북쪽 5km 지점으로 양주군과 포천

군의 경계 지점

▶ 25일 야간, 수도 경찰국 소속 경찰 대대가 생도대대가 위치한

372고지의 우측 330 고지에 진지구축

* 생도대대 중화기 중대의 중기관총 1개반 지원

● 주요 전투 진행 요도

주요전투

● 6. 25 : 출동/전투준비

- 14:00 생도대대 편성

- 17:00 내촌리 출발

- 진지편성(372고지)

● 6. 26�27 : 내촌리/태릉 전투

- 10:00 적 공격 개시

- 18:00 생도대대 철수,

92고지�담터 방어

● 6. 28�29 : 육사에서 철수

- 광나루로 철수 후 피난민 심문

※ 생도 13명, 병 7명이 불암산에 잔류

하여 유격 활동 전개

(일명‘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 6. 30 : 판교 남쪽 일대 방어

● 7. 1 : 금곡리 전투

- 낙생초등학교 기습공격(04:00)

- 적 1개 대대 거의 전멸

● 7. 4 : 평택으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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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화기 및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조직적인 저항

▶ 38선을 돌파한 적이 생도대대와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인 저항

을 받았으며, 최초 내촌리 전투에서 순식간에 1개 중대 이상의 병력

상실

▶금곡리 전투에서는 낙생초등학교에 집결중인 적 1개 대대에 대해 적

시적이고 효과적인 박격포 공격으로 거의 전멸시킴

‘임전무퇴’의 화랑정신을 실천

▶최초 내촌리 전투에서 기관총 및 박격포 탄약 등 공용화기 탄약이 부

족하자 소총사격 및 백병전으로 방어진지 사수

▶태릉 전투 이후 육사에서 철수시 생도 13명과 병 7명이 불암산 일대에

잔류하여 유격작전 수행,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 강요

▶금곡리 전투에서 적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아군의 탄약 부족에의해 부

득이하게 철수 시 울분을 참지 못한 김해선 생도(학교장 이준식 준장

의 처남)와 강주봉 생도가 자결

은거지 확보후 유격대장으로 1기생 김동원 생도를 선출

- 유격대의 자체적인 지휘체계와 작전 수칙을 확립

- 엄정한 작전군기와 강한 결속력을 유지

● 배경

6. 28 육사에서 철수 시 일부 생도 항전 주장, 불암산 입산

- 1기생 : 10명, 2기생: 3명, 7사단 9연대 병사 : 7명 (총 20명)

- 평소 생도들의 뜀걸음 코스로 활용되는 익숙한 지역인 불암산을 유

격작전을 위한 은거지로 선택

유격대원들이‘호랑이’를 암호로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은 일명‘불암

산 호랑이’라고 이름 붙임

불암산 유격대 활동

제1동굴 (석천암 인근) 제2동굴 (불암사 인근) 제3동굴 (불암산 정상 인근)

5~7명 수용 10~15명 수용 30~35명 수용

※ 외부에서는 식별이 어려우나 내부에서는 경계가 가능한 이점

‘결사의 각오로 유격활동을 실시한다.’, 

‘유격대의 주 임무는 적에 대한 교란활동이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종한다.’등

불암사 주지와 석천암 주지의 적극적인 지원

- 불암사 주지 : 운용문, 석천암 주지: 김한구

- 식량과 식수 제공,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유격대원들의 머리를 승려와 같이 깎고‘승복’으로 위장하게 하여 신변 보호

불암사 및 석천암 인근의 3개의 자연동굴을 은거지로 함



27육사생도 한국전쟁 참전사26 호국 안민의 군사적 명지「화랑대」

●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95.

● 이기윤, 「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60년」. 경기: 북앤북스, 2006.

●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6.25 전쟁과 생도참전”. 연구보고서, 2010.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전공 동문 활동을 중심으로」, 1997.

● 최영주, 「신 한국풍수」. 서울: 동학사, 1987.

● 유영봉, 「하늘이 내신 땅」. 서울: 문자향, 2004.

● 오홍석, 「당신도 명당을 볼 수 있다」. 서울: 덕산미디어, 1998.

● MBC PD수첩,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1996. 6. 25 방영

● 노원구청 : http://www.nowon.kr

● 한국관광공사 : http://korean.visitkorea.or.kr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대동풍수지리학회 : http://www.21fenhshui.com

● 사단법인 전통풍수지지학회 : http://www.poongsoojiri.co.kr

● 미디어다음 : http://media.daum.net

<참고문헌>

● 주요 활동

● 1차 : 퇴계원 야적장 습격(7. 11)

- 적 30명 사살, 휘발유 50드럼 소각

- 3명 전사, 1명 부상

● 2차 : 창동초교 수송부대 습격(7. 31)

- 적 보안소 및 트럭 공격

- 1명 전사

● 3차 : 육사 습격(8. 15)

- 철수 후 적 의용군 훈련소로 사용

중인 모교 습격

- 적 50여명 사상, 막사 방화

- 유격대장을 포함 5명 전사, 1명 실종

● 4차 : 내곡리 주민 구출 작전(9. 21)

- 신임 유격대장 조영달 생도 지휘

- 북으로 납치되는 농민 100여명 구출

- 전사 8명, 부상 1명(강동원 생도)

※ 마지막 생존자 강동원 생도는

’51. 7. 19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

참전 결과

구분 생도 1기 생도 2기 합계

최초 입교 338명 333명 671명

6.25 참전
(생도 신분)

262명
(경리병과 제외)

227명
(파견∙입실 제외)

489명

임관전 전사 65명 85명 150명

임관 262명 175명 437명

임관 이후 전사 48명 47명 95명

전사자 합계 113명 132명 245명

참전자 대비 전사율 43.1% 58.1%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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